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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empty self 

phenomenon. This study conducted an integr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mpty 

self formation, incorporating both environmental and media-related factors. 

Specifically, using a sample of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we examined 

how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economic status, along with media-use attitudes, 

social media platform use, and vulnerability to fake news, influence adolescents’ 

empty self formation. To this end,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300 adolescent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girls, a stronger empty self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more unconscious and automatic app use, and greater 

vulnerability to fake news. Among boys, a stronger empty self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more unconscious and automatic app use, heavier social 

media platform use, and greater vulnerability to fake news. Although the predictors 

and directions of associations were largely similar for girls and boys, social media 

platform use emerged as a significant factor only among boys, suggesting that 

media use is more closely linked to boys’ empty-self formation. Finally, the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empty self concept and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rom a media educa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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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텅 빈 자아는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허한 자아를 의미하며, 정서적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

이 주요 속성이다.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와 함께 이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텅 빈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경제 수준 및 미디어 이용 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이 이들의 

텅 빈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여학생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 이용 행위가 

무의식적이며 자동으로 이뤄질수록, 가짜뉴스에 취약할수록 텅 빈 자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 이용 행위가 무의식적이며 자동으

로 이뤄질수록,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많을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이 클수록 강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텅 빈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방향성은 유사하

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유의미했다. 미디어 이용은 남학생의 텅 

빈 자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텅 빈 자아 개념의 이론적 확장과 연구 

결과의 이론적·제도적 함의를 혐오와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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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한마디로 적신호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삶의 만족

도 및 주관적 행복감 등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어린이·청

소년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 외로움 지수는 두 번째로 

높다(염유식, 2021). 2024년 통계에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로 나타났

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37.6%와 37%로 별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이(44.2%) 남학

생(30.8%)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24). 우울감 역시 중학생

(26.3%)과 고등학생(25.6%) 간 차이는 없었지만, 여학생(30.9%)이 남학생(21.4%)보다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문제가 더 크다. 보건복지부의(2024)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53.3%가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적이 있다. 2주 이상 무기력하며 식용과 

체중이 변하고 불면증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주요우울장애 증상이 20.9%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23년 15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가 10.9%(848건), 10대 미만이 3.4%(264건)로 나타났다. 10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해나 자살 목적의 의도적 중독 사례가 572건이었는데, 이는 20대 

여성 다음으로 높은 결과다(질병관리청, 2024).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12~14세 청소년의 자살은 2016년 1.3명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에는 5명으로 나타났다. 

15~17세는 2009년 9.1명에서 2020년 9.9명, 2021년 9.5명으로 나타났다(통계개발원, 

2024). 

이와 관련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와 관련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학교 성적이나 친구 관계, 가정의 경제적 형편 등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2024). OECD(2025)는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심화, 기후 위기 및 전쟁과 갈등 고조, 교육의 질적 

하락 등의 문제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우울 증상의 급속한 증가가 소셜미

디어 이용의 증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Twenge,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인들을 밝혀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묘사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한 

대안이 기능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우울과 불행감으로 이어지는 대표

적인 요인의 하나가 학교 성적이다. 이는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만큼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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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공허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허함은 불안감, 우울증, 자살 충동이나 자살 등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공허함이 클수록 무감각하고 각종 관계와의 단절감, 만성적인 지루함을 

자주 느낀다. 공허함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며(D’Agostino et al., 2020), 계속해서 누적되는 증상이다. 자나리니와 동료들

(Zanarini, 2007)은 추적조사를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은 대개 8년 이내에 완화되지만 

공허함은 10년 후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공허함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허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아 형성에는 가정, 학교, 미디어 등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다. 청소년기에 계속해서 공허함을 경험하면서 청소년은 이에 기반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공허함에 관한 대표적인 개념이 텅 빈 자아(empty self)다. 텅 빈 자아는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허한 자아를 의미하며, 정서적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이 주요 

속성이다(Cushman, 1990).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고 소외되며 전통과 문화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등장한 

새로운 자아 유형이다(Cushman, 1990, Grant,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쿠시맨의 텅 

빈 자아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허한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SNS) 이용이 청소년의 텅 빈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이 개념은 미디어 분야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허함이 

미디어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들과 청소년의 SNS 중독 관련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텅 빈 자아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허함을 

자주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았다(송수민·박승민, 2008). 공허함을 

고립과 외로움, 자기조절 실패, 비현실성으로 정의했을 때, 고립과 외로움 및 비현실성이 

높을수록 페이스북 이용량이 많았다(김형지·김영임·허은, 2016). 청소년에게 유행하고 있

는 셀카는 그들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병철(2016)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타인과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하

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강박적인 행위를 셀카의 본질로 본다. 따라서 셀카는 공허한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이며, 셀카는 역설적으로 공허함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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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는 이들을 더 고립시키며 학업을 통한 성공

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SNS 이용은 

청소년의 공허함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텅 빈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 및 미디어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경제 수준을 포함해 최근 미디

어 환경을 고려해 미디어 이용 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이 

이들의 텅 빈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텅 빈 자아 개념을 이론적으로 

확장하고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텅 빈 자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세기 중반 서구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도덕적 규율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아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 자기통제와 금욕 

등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 주어진 규범을 수용하고 부여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라는 의미에서 트릴링(Trilling, 

1972)은 이 당시의 자아를 성실성에 기반한 자아로 부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전통적 가치체계와 사회적 연결망을 붕괴시키고 공동체 기반

을 무너뜨리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적 변동을 초래했다. 당시 새롭게 

대두한 자본주의 기반의 경제 체계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과 소비를 급격하게 바꾸었다. 

성적·공격적 충동을 억누르고 돈을 아끼고 검소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고, 돈을 

쓰고 자신의 충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빠르게 수용되기 시작했다(Lears, 1983). 

과도한 물질주의와 그로 인한 소비주의가 심화하는 전후 경제 변화 속에서 19세기와는 

다른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쿠시맨(Cushman, 1990, 1996)은 이처럼 물질적 가치의 

우위가 공고해지고 소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아의 핵심을 공허한 

자아로 보고, 텅 빈 자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

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소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텅 빈 자아가 지배적 형태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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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자아는 전통적 자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Cushman, 1990, 1996). 

규범을 중시하고 부여된 역할에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했던 시기와는 달리, 

순간적인 자극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충실함보다는 기회를 엿보고 당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솔직하고 진실한 가치보다는 타인을 솔깃하게 만들고 이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안정보다는 이동과 변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텅 빈 자아는 자립적 

개인주의와 자율성, 자기 충족을 추구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변 환경을 바꾸고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와 삶의 의미 상실, 고립감, 가치관의 

혼란, 우울증, 낮은 자존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의 대가도 따른다는 면에서 

관심이 필요하다(Reeves, Baker, & Trulck, 2012). 

무엇보다 텅 빈 자아는 항상 내부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는 만성적인 정서적 욕구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중요하다(Cushman, 1990, 1996).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재화를 끊임없이 획득하려 한다든지 과도한 소비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Lance, 2019). 그 결과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 지속적인 연인 관계 실패, 

정치인과 셀럽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내부의 부족함을 

달래기 위해 연예인으로부터 외적인 충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심재웅과 황재원

(2016)은 미디어를 통한 연예인과의 관계 형성은 어떤 청소년에게는 문제해결책을 제공한

다고 주장한다. 즉, 연예인이 무엇을 입고 먹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등을 관찰하

면서 자아의 빈 곳을 채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노력과 

시도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역설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Lance, 2019). 

2차 대전 이후 대중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신문과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와 상업광고

는 텅 빈 자아를 더욱 지배적인 형태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대중매체와 

상업광고는 인간의 탐욕이나 질투, 소비 등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주의가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고착되도록 만들었다. 특히 영화와 음악 산업은 

연예인이라는 스타를 생산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다. 또한 

상업광고는 특정 제품을 소비하거나 광고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텅 빈 자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

럼 작용했다. 그러나 대중매체와 상업광고가 제공한 것은 정서적 허기를 달래면서 텅 빈 

자아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환상일 뿐이다. 음식, 물건 소비, 화려한 연예인 등으로 채워지는 

자아는 치료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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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e, 2019; Henley, 2002). 

텅 빈 자아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정서적 공허함이 다양한 소비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텅 빈 자아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소비(malconsumption)를 

부추기면서 개인과 우리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Hillcoat & van 

Rensburg, 2014). 심리적 공허함이 큰 소비자일수록 시각적으로 디자인 밀도가 높은 제품

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수와 동료들(Su, Wan, & Jiang, 2019)은 심리적 공허

함이 클수록 스마트폰 케이스에 더 많은 스탬프를 붙이거나 그린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밀도가 높은 디자인 패턴을 통해 사회적 배제로 인한 심리적 공허함을 완화해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며,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려는 동기가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진다(Henley, 2002). 이러한 행동은 “은유

적으로 내적 충만감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공허함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해 준

다”(Su et al., 2019, p. 809). 

텅 빈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쿠시맨은 공허함을 자본주의 

내에서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지만, 프롬(Fromm)과 같은 학자들

은 공허함은 인간 조건에 내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이를 더욱 악화하고 착취하는 것이라

고 본다(Grant, 2020). 또한 텅 빈 자아 개념이 제시된 이후 개념에 관한 재정립 연구가 

몇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텅 빈 자아는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상황에서 자아와 관련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무한한 연결이 가능하며 

촉진하도록 설계된 플랫폼들은 비교문화를 조장하고 사회적 소외를 악화시킨다. 이용자들

은 자신의 자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자아를 형성하고 표현한다. 타인이 

정교하게 연출해 제시한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충분함과 실존적 공허함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은 감정

과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면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화한다. 

자신을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로 느끼면서 타인과의 단절이나 소외감을 크게 

느끼도록 한다(Herron & Sani, 2022). 

기존 연구에서 텅 빈 자아는 주로 독립변수로 다뤄졌다. 예를 들어, 리브스와 동료들

(Reeves et al., 2012)은 텅 빈 자아의 한 특징인 낮은 자존감을 측정해 물질주의, 충동구매, 

연예인 숭배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텅 빈 자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요소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미디어 이용이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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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도 등이 텅 빈 자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다양한 외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상태 변인으로서 텅 빈 자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2. 텅 빈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텅 빈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미디어 관련 요인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지만 환경적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 근거해 미디어 관련 요인으로 

앱 이용 행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 취약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1 삶의 만족도와 경제 수준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대부분 종속변수로 간주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탐색적 연구가 많았다. 예측변수에는 사회성, 소득수준, 종교, 민족성, 건강, 네트워크 등이 

있다. 미디어 관련 변수도 직접 혹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Wang et al., 2025).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은 SNS 배제 경험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한다. 즉, SNS에서 

자주 배제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린다. 박현지(2024)

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SNS 이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랐다. 

유연한 서양 문화권의 경우, SNS 이용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경직적인 

동양 문화권의 경우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온라인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직접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온라인 사회자본 형성과 축적

을 통해 이들의 내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며 이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경해·강현아, 2023). 모든 연령대에 걸쳐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은 비판적 이해 

역량의 매개 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엄혜미·강소라, 2023). 

한편, 삶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간주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난다(Habibov & Afandi, 2016).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온라인에서 충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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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ezer,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삶의 만족도가 정신건강을 비롯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그들의 

텅 빈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텅 

빈 자아 현상이 높아질 것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텅 빈 자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별로 

이러한 관련은 다른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 특히 경제적 수준은 그 사람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못(Marmot, 2004)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과 장수에 관한 저술에서 부(富)의 

정도에 따라 건강 스펙트럼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1972년부터 1991년까

지 20년간 미국 남녀 약 8,500명의 평균 가구소득별 사망위험률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인 5등급의 사망위험률이 1등급 인구와 비교하면 4배가 높았다. 리와 앨런(Lee 

& Allen, 2023)은 남성의 소득수준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력이 두 

변수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에게서 학력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메타분석에서는 소득의 불평등과 

우울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atel et al, 2018). 국내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감, 불안감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많다(예. 송연주 외, 2014). 

우울감이나 불안감 및 스트레스는 텅 빈 자아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수준이 텅 빈 자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 수준이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텅 빈 자아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경제 수준은 텅 빈 자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별로 이러한 

관련은 다른가?

2.2 미디어 이용 관련: 앱 이용 행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 

취약성

미디어 교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청소년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의 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이용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처 능력에 있다. 아직 이러한 요소들이 텅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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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미디어 이용 

행위와 관련한 변수로 앱 이용 행위를, 미디어 이용 변수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콘텐츠 대처 능력 변수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 변수를 제안했다. 

2.2.1 앱 이용 행위

앱은 콘텐츠를 접하는 인터페이스다. 모바일 기기의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서는 앱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앱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앱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를 의식하는 

것과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디어 교육 

측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앱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플랫폼에 무비판적이며 앱 이용 방식이

나 시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텅 빈 자아의 관점에서 

앱을 기계적이며 자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욕구 발현에 대한 대응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앱을 열 때 자동으로 연다든지, 별생각 없이 

연다든지, 어떤 앱을 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미디어 교육에서 자신의 미디어 이용

에 대한 숙고나 반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앱 이용자에게 의식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넛지(nudge)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넛지는 기존 옵션을 가능한 한 금지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도 변경하지 않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선택 아키텍처(choice architecture)로 정의할 수 있다(Thaler & Sunstein, 2009). 앱 디자

인에 넛지를 고려하는 이유는 사용자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앱 이용자는 의식적 차원에서 자신의 앱 이용과 선택 행위에 대해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넛지 개념에 착안해 모바일 앱을 디자인한 결과 

실험 참여자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 더 통제력을 행사하며 부분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행위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Roffarello & Russis, 2024).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동으로 앱을 열고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텅 빈 자아를 더 강화할 것이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앱 이용 행위는 텅 빈 자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별로 이러한 

관련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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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등

한 배경 또는 실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로 정의할 수 있다(Tamitiadini, 2023). 또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 사용자

가 상호작용해 콘텐츠 생산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 사용자 간의 온라인 연결 기능이라는 

3가지 구체적인 기술적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중개자로 정의되기도 한다(DeNardis & 

Hackl, 2015). 종합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 매체로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상호작용에 기반한 참여, 온라인 연결구조를 

통한 참여형 중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소셜미디어 이용과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미국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튜브와 틱톡을 통한 숏폼 콘텐츠 노출이 크게 늘었다(Pew 

Research Center, 2023).  

미국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튜브와 틱톡을 통한 숏폼 콘텐츠 

노출이 크게 늘었다(Pew Research Center, 2023). 미국의 만 13세~17세 청소년 가운데 

70%는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유튜브에 접속하며 이들 중 16%는 유튜브를 거의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

면서,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2023년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만3~9세 유·아동이 25%, 만

10~19세 청소년이 40.1%, 만20~59세 성인이 22.7%, 60대가 13.5%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약 74%가 숏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23%는 이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이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배상률(202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콘텐츠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채널은 유튜브였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 범죄도시 1편(40.2%), 최악의 

악(51.2%). 무빙(50.7%), 더 글로리(50.7%) 등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콘텐츠를 쉽게 시청

하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23)의 조사 결과, 10대 청소년들은 뉴스를 다양한 플랫

폼에서 짧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바일·PC 인터넷(80.3%), 텔레비전

(69.1%), 인공지능 스피커(14.4%), 라디오(10.8%), 종이신문(8%), 잡지(4.7%) 등 다양

한 경로로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도 포털(63.7%), 온라인 동영상(63.3%), 

SNS(49.3%), 메신저 서비스(46.9%), 인터넷 뉴스 사이트(17.1%), 언론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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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온라인 커뮤니티(7.0%)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일이다. 하지만 미디어 교육 측면

에서 볼 때, 적절한 비판적 역량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상황에 맞는 윤리의식 등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알고리즘에 의해 관심사에만 맹목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청소년

들의 정신건강 위험성을 지적하는 학자가 많다(Divvi & Kengadaran, 2025). 숙고적 사고보

다는 빠른 자극만을 추구하는 청소년에게 플랫폼 이용이 많을수록 텅 빈 자아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앱사용태도는 텅 빈 자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별로 이러한 

관련은 다른가?

2.2.3 가짜뉴스 취약성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 또한 텅 빈 자아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뉴스는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가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가짜뉴스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실체보다는 자신의 믿음과 주장을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자주하고, 언론과 정부를 잘 믿지 않는다. 가짜뉴스 기사 제목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났다(Ross, Rand, 

& Pennycook, 2021). 정보가 쉽고 수월하다고 느껴질수록 정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

이 강해진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경향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가 높다. 

특히 감정에 치우친 정보일수록 더 쉽고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믿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Ross et al., 2021). 가짜뉴스는 충격, 공포, 분노 등의 감정에 

소구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출만으로도 정확하다는 판단이 높아질 수 있다.

(심재웅·신명환, 2024). 가짜뉴스와 텅 빈 자아와 관련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 취약한 이용자일수록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수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결국 공허함을 강화하고 이러한 공허함은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고수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가짜뉴스 취약성이 텅 빈 자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문제 5. 청소년의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은 텅 빈 자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별로 이러한 관련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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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이 연구를 위해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온라인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2023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했다. 

참가자가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 꼼꼼하게 대답하였을 경우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사업체가 보유한 청소년 패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을 통해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

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50명이었다. 이 중 중학생 83명과 고등학생 217명이었다. 

2. 변수 측정

‘삶의 만족도’는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M = 3.5, SD = 1.07). ‘경제 수준’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집안의 경제 형편을 의미하며, 매우 가난에서 매우 부유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M = 3.11, SD = 1.01). ‘앱 이용 행위’는 모바일 기반의 기기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앱을 거의 자동으로 연다, 어떤 

앱을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생각 없이 연다, 뭘 여는지도 모르는 채 연다”의 

4가지 질문으로 측정했다. 4가지 항목 간 신뢰도는 다소 수용할 만한 수준(alpha = .67)이

어서 4가지 항목의 평균값을 앱 이용 행위로 활용했다(M = 2.89, SD = .84).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은 일주일 평균 12개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 서비스, 게임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SNS, 인터넷 포털, 온라인 커뮤

니티, 메타버스 플랫폼, 화상회의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음성기반 소셜미디어” 각각에 대해 일주일 평균 전혀 이용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1시

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측정

했다. 12개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평균값을 구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변수로 활용했

다(M = 3.18, SD = 1.01).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은 가짜뉴스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나는 가짜뉴스에 취약하다, 나는 

가짜뉴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두 항목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두 항목의 

평균을 구해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 변수로 활용했다(M = 2.71, SD = .92). ‘텅 빈 자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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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맨(Cushman, 1990)의 정의에 근거해 6가지 항목을 개발했다. 6가지 항목은 “나의 

내부가 텅 빈 것 같다, 나의 일부가 빠진 것 같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다, 나는 

완전히 혼자인 듯하다, 나는 어린애처럼 더 유치해지는 것 같다, 무엇인가 자꾸 부족한 

느낌이다”로 구성했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6개 항목 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alpha = .90) 모든 항목의 평균을 구해 텅 빈 자아 변수로 활용했다(M = 2.48, SD = 

.98). 

Ⅳ.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1>에 제시됐다. 텅 빈 자아는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r = -.33, p < .01), 앱 이용 행위(r = .20, p < .01), 소셜미디

어 플랫폼 이용(r = .17, p < .01), 가짜뉴스 취약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r = .22, 

p < .01).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을 자동으로 사용할수록,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량이 많을수록, 가짜뉴스에 취약할수록 텅 빈 자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됐다. 먼저 여학생들의 경우 6개 독립변수 

<표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삶의 만족도 경제 수준 앱 이용 행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 

취약성
텅 빈 자아

청소년

(중학생 = 0) 
.06 -.07 .09 .01 -.02 -.06

삶의 만족도 - .22** .04 .04 .00 -.33**

경제 수준 - -.11 -.02 -.08 -.11

앱 이용 행위 - .20** .06 .20**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 .13* .17**

가짜뉴스 

취약성
- .22**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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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여학생의 텅 빈 자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31%로 나타났다(F(6,143) = 10.62, p 

< .001). 수정된 R2는 28%였다. 변수별로는 삶의 만족도가 텅 빈 자아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β = -.46, p <. 001), 앱 이용 행위(β = .21, p <. 01)와 가짜뉴스 취약성(β = 

.18, p <. 05)은 텅 빈 자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할수록, 가짜뉴스에 취약할수록 여학생들의 텅 빈 자아가 강해지는 경향

이 있었다. 반면 경제 수준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은 텅 빈 자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6개 독립변수 전체가 남학생의 텅 빈 자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19%로 나타났다

(F(6,143) = 5.53, p < .001). 수정된 R2는 15%였다. 변수별로는 삶의 만족도가 텅 빈 

자아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β = -.25, p <. 01), 앱 이용 행위(β = .18, p <. 05), 소셜미디

어 플랫폼 이용(β = .21, p <. 01)과 가짜뉴스 취약성(β = .18, p <. 05)은 텅 빈 자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식을 

잘하지 못할수록,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많을수록, 가짜뉴스에 취약할수록 남학생의 

텅 빈 자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 수준은 텅 빈 자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변수

여학생 남학생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B SD Beta B SD Beta

청소년

(중학생 = 0) 
-.09 .15 -.04 -.16 .17 -.07

삶의 만족도 -.44 .07 -.46*** -.22 .07 -.25**

경제 수준 .04 .07 .04 -.03 .07 -.03

앱 이용 행위 .26 .09 .21** .20 .09 .18*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00 .07 -.00 .20 .07 .21**

가짜뉴스 취약성 .15 .06 .18* .15 .07 .18*

R²(adj R²) .31(.28) .19(.15)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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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신건강의 부정적 결과는 강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쿠시맨(Cushman, 1990)이 제시한 텅 빈 자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텅 빈 자아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기존 이론 및 

변화한 미디어 환경의 특성에 근거해 주요 독립변수로는 학년(중학생/고등학생), 삶의 만족

도, 경제 수준, 앱 이용 행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 등 6가지로 

설정했다. 기존 연구에서 텅 빈 자아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텅 빈 자아는 변하지 않는 성격(traits)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격

(personality)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이를 이론 및 실천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여학생의 텅 빈 자아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 이용 행위가 무의식적

이며 자동으로 이뤄질수록, 가짜뉴스에 취약할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회귀

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가운데 앱 이용 행위와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한편, 남학생의 텅 빈 자아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앱 이용 행위가 무의식적이며 자동으로 이뤄질수록, 소셜미디어 플랫

폼 이용이 많을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이 클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계수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 영향력이 가장 컸고,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앱 이용 

행위 및 가짜뉴스 취약성 순이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텅 빈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남학생

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다르다. 남학생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 서비스를 비롯해 이 연구에서 상정한 12가지 소셜미디어 플랫

폼을 많이 이용할수록 공허함을 크게 느끼면서 텅 빈 자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여학생에게서 미디어 이용량이 유의미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존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 자체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학생은 TV 예능과 오락프로그램 이용량이 성형수술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여학생은 TV 예능과 오락프로그램 이용량이 성형수술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난 바가 있다(심재웅, 2014). 아마도 여학생은 추상적인 미디어 이용량보다는 앱 이용 

행위나 가짜뉴스 취약성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미디어 관련 행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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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런 경향은 SNS 이용 동기에서도 확인된다. 여성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정보를 얻으려는 구체적 동기 때문에 SNS를 이용하지만, 남성은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snova et al., 2017). 남학생은 심재웅

(2014)의 연구에서 상정한 3가지 미디어 관련 변수의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은 남학생의 텅 빈 자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미디어 관련 변수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텅 빈 자아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새롭다. 앱을 생각 없이 사용하거나, 소셜미디

어 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한다든지, 가짜뉴스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는 이들의 정서적 허기와 낮은 자존감으로 대표되는 텅 빈 자아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탐색적으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텅 빈 자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미디어가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 교육의 

방향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텅 빈 자아가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약물 중독, 섭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텅 빈 자아는 중독이라는 심각한 행위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기적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디어 관련 변수가 텅 빈 자아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한 중독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녀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더욱 가짜뉴스에 

의존하거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타인과의 가상적인 연결에 더 종속될 수 있다. 또한, 

앱을 아무런 목적이나 의식 없이 수시로 열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위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외로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텅 빈 자아가 어떤 중독 혹은 문제 증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 문제다. 

기존에 개발된 척도가 없어서 개념에 근거해 척도를 구성했다. 텅 빈 자아의 경우 6개 

항목의 신뢰도는 높았지만, 앱 이용 행위 4개 항목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에 그쳤다. 소셜미

디어 플랫폼 이용 변수는 서로 다른 12개 플랫폼의 이용 시간을 평균값으로 처리했다. 

이 경우 플랫폼 간 이용 맥락의 차이를 고려되지 못했다. 텅 빈 자아 형성 설명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 경제 수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했지만, 

더 다양한 설명 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탐색적 성격의 연구인 점을 고려해 연구 결과에 대해 인과적인 해석은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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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있지만, 이 연구는 텅 빈 자아 개념을 보다 이론적으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텅 빈 자아는 주로 디지털 세상이 아닌 물리적 세상에서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디지털 융복합과 AI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Wijesundara & Rathayake, 2024). 예를 들어,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

들의 특징은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주의력과 공허함을 파고들고 있다. 10대 청소

년에게 AI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로 인식된다. 청소년은 인간관계, 자기

표현, 건강 등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대답을 더 선호하지만, 자살과 같은 민감

한 주제에 관해서는 인간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g 

et al., 2025). 텅 빈 자아의 특징 중 하나인 강한 소속감은 마케팅용 가상 AI 캐릭터 이용 

의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딘가에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마케팅용 

가상 AI 캐릭터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Jin & Viswanathan, 2025). 이런 면에서 AI와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에서 텅 빈 자아 개념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텅 빈 자아로 인한 공허함이 

커진 청소년들은 AI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정보나 유해 콘텐츠에 쉽게 의존하면서 

소속감, 우월감, 확실성 등을 전달하는 담론에 유혹되기 쉽다. 혐오 커뮤니티에서 공허함을 

채우고 불안감을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도 함의가 있다. 미디어 교육에서는 왜곡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며, 정치적·사회적 이슈

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적 소통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윤리 역량의 필요성

을 역설한다. 이 때문에 미디어 교육은 21세기 생존에 필수적인 역량에 대한 교육이라고도 

불린다. 한국 미디어 교육은 30년 이상 계속 이어진 축적된 경험이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미디어 교육이 대부분 제작 및 제작 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고 기술적 차원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반면, 미디어 교육의 

더 본질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이용, 앱 이용 행위, 가짜뉴스 취약성 등의 변수가 종합적

으로 청소년, 특히 남학생의 텅 빈 자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육은 이러한 정서적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아에 대한 

더 진정성 있는 감정을 일으켜서 지속가능성, 감정적 성숙, 사회 책임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Hillcoat & vanRensburg, 2014).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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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텅 빈 자아, 즉 정서적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처럼 미디어 교육이 단순한 기술이나 이용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청소년의 정서적 공허함을 더 키울지도 모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과 산하 미디어 교육기관 그리고 일선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텅 빈 자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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